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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김부식(金富軾)의 ꡔ삼국사기(三國

史記)ꡕ에 실려 있는 글이다. ꡔ삼국사기ꡕ를 다시 편찬한다고 가정하

고, 【제시문 가】의 사실에 대해서 【제시문 나】와 같은 성격의 

글을 작성하라. (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

   • 호동과 김부식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가치들이 갈등하는 문제인지 딜레마의 형태로 그 문제를 정

의하라. 

   • 호동의 대응과 김부식의 논평에 드러난 양자의 가치관과 가치 실현 

방법을 비교 분석하라.

   • 【제시문 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라.

서 울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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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가】

 여름 4월에 왕자(王子) 호동(好童)이 옥저(沃沮)에서 유람하고 있는데, 낙랑왕

(樂浪王) 최리(崔理)가 길을 나섰다가 마주쳐서 물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니오. 북국(北國) 신왕(神王)*의 아드님이

시지요?”

 그러고는 함께 돌아가서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뒤에 호동이 귀국해서는 

사람을 시켜 최리의 딸에게 몰래 전갈했다.

 “만약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고각(鼓角)을 부숴버리면 내가 혼인의 

예(禮)를 갖추어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소.”

 예전부터 낙랑에는 적병이 올 때마다 스스로 소리를 내는 고각이 있었다. 그래

서 그것을 부수도록 시킨 것이다. 이에 최리의 딸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무기고 

안에 몰래 들어가 고각을 부수어 버리고 호동에게 알려주었다. 호동은 왕에게 

권해 낙랑을 기습하게 했다. 최리는 고각이 울리지 않으니 대비하지 못하고 있

었다. 고구려 군대가 성 아래까지 엄습해 온 다음에야 고각이 부수어진 것을 알

고,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왕이 낙랑을 멸

망시키고자 청혼하여 그 딸을 호동의 처로 삼아 데려 왔다가, 뒤에 낙랑에 돌아

가서 고각을 부수도록 시켰다고 한다.)

 같은 해 겨울 11월에 왕자 호동이 자살했다. 호동은 왕의 차비(次妃)인 갈사왕

(曷思王) 손녀의 소생이다. 아주 잘 생겨서 왕이 매우 사랑하고, 그래서 이름을 

호동이라 했다. 원비(元妃)는 왕이 적자(嫡子)의 자리를 빼앗아 호동을 태자로 

삼을까 염려해 왕에게 참소(讒訴)했다. 

 “호동이 저를 예(禮)로 대하지 않으니, 왕실을 어지럽히려고 할지 모릅니다.” 

 왕이 말했다. 

 “당신은 남의 자식이라고 미워하는 것 아니오?” 

 원비는 왕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장차 화(禍)가 자신에게 미칠

까 염려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했다. 

 “대왕께서는 은 하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가 죄를 

받겠습니다.”

 이에 대왕은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장차 죄를 주려고 하였다. 어

떤 사람이 호동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찌 스스로 밝히려고 하지 않는가?” 

 호동이 대답했다. 

 “내가 밝히면 어머니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대왕에게 근심을 끼치게 

되니,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칼에 엎어져 죽었다.

* 북국(北國) 신왕(神王) : 고구려 제3대 왕 대무신왕(大武神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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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나】

 (나 김부식은) 논(論)하여 말한다. 이 대목에서 왕이 참언(讒言)을 믿어 죄가 

없음에도 사랑하던 아들을 죽였으므로 그 어질지 못함은 논할 여지도 없다. 그

러나 호동도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째서 그러한가? 자식으로서 아비의 

책망을 받을 때는 마땅히 순(舜) 임금이 아버지 고수(瞽瞍)에게 하듯** 해야 한

다. 작은 매는 맞되 큰 매는 달아나 아버지를 불의(不義)에 빠뜨리지 않게 해야 

하는 법인데, 호동은 큰 매를 피해야 함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죽지 말아야 할 

곳에서 죽었다. 이는 소절(小節)에 집착하다가 대의(大義)에 어둡게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 순(舜) 임금이 아버지 고수(瞽瞍)에게 하듯 : 순의 아버지 고수와 계모는 순

을 학대했다. 고수는 순을 매일같이 때렸는데, 순은 참고 맞다가 큰 몽둥이

로 때리면 도망갔다. 그것은 큰 몽둥이에 맞아 죽으면 아버지에게 불효가 될

까 해서였다고 한다.


